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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수학에 인문학적 상상력을 접목하는 것이 수학교육에 주는 의미를 논의하고, 수학교육에 시사점을

제안하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수학은 추상적 사고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문제와는 거리가 있다고 인식

되었다. TIMSS나 PISA와 같은 국제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생들의 수학학업성취도는 다른 선진 국가들의 학생들

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으나, 수학에 대한 태도는 매우 부정적이고 삶에 대한 만족도도 낮은 편이다. 수학과 인문학

적 상상력을 연계하여 학습하도록 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인간의 삶의 문제에 대하여 인문학적인 관점으로 보도록 한

다. 이 연구에서는 수학교육을 위한 수학과 인문학적 상상력을 접목의 의미를 생각해 보고, 학교의 수학교육에서 적용

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한다. 연구자는 수학을 배우는 궁극적인 이유는 학습자로 하여금 깨달음을 얻도록

하는 것이고, 모두가 보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scuss what the incorporation of humanistic imagination into mathematics

means to mathematics education and to suggest implications for mathematics education in school mathematics.

Traditionally, mathematics has been perceived to be far from our life problems because it targets logical and pure

abstract thinking. According to international mathematics and science studies such as TIMSS and PISA, Korean

students have relatively high mathematics achievement in the international research, but their attitude toward

mathematics is very negative and their awareness of why they are learning mathematics and their satisfaction

with life is low. In mathematics education, linking mathematics with humanities imagination allows students to

view problems of human life from a humanities perspective, and to have an understanding of others and reflect on

themselves from a new perspective. The researcher introduces several examples of whether mathematics and

humanistic imagination can be combined for mathematics education. In this study, the ultimate reason for learning

mathematics is to achieve learners to realize the principles of life or Dharma, and to live a happier life. However,

in order to expand its rich meaning by making these new attempts in mathematics education, the researcher

argued that tolerance and patience are needed for many challenges and difficulties in improving the quality of

mathematics content itself including applying humanistic imagination to mathematics prop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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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수학은 ‘만물은 수’라고 역설한 고대의 피타고라스학파

로부터, 수학으로 세상을 이해하려 한 Freudenthal(1991)

에 이르기까지 수학은 인간의 삶 속의 저변에 흐르는 현

상을 설명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역할을 해 왔다. 그리고

고대로부터 현재까지 많은 사람들은 수학을 가장 논리적

이고 이성적인 학문으로 인식해 오고 있다(Aristotle,

1952; Dossey, 1992). 수학은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학문인 반면 상상은 비이성적이고 감성적인 것으로 수학

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기도 했다(Lakoff &

Nunez, 2000). 따라서 학생들에게 수학은 어느 학문보다

도 어렵게 인식되기도 한다(Fritz, Haase, & Rasanen,

2019). 이런 전통적인 생각은 학교 수학에도 남아있어서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수학은 인간의 감성이나 상상력과

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de Morgan(1866)과 같은 수학자는 수학적 발

명을 이끈 힘은 합리성보다는 상상력이라고 주장한다

(p.132). 사실 수학사에서 보면 상상력은 직관력과 함께

많은 수학자들에게 비유클리드와 같은 새로운 수학을 개

척해 가는 역할을 해 왔다. 또한 인문학은 그 바탕이 철

학으로 고대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으로부터 현대의 칸트

나 퐁티와 같은 철학자에 이르기까지 관심의 중심은 인

간이고 인문학이었다(Kang, 2012). 수학과 인문학은 인간

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학문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는 없을 것이다. Einstein(1999)은 “상상력이 지식보다 중

요하다”(p.25)고 주장하면서 상상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

다. 문학이나 예술에서는 작품의 아이디어를 내는 핵심은

상상력이라고 해도 무리가 아닐 것이다. 대부분 작가들은

그들의 경험에 상상력을 덧입혀 우리의 공감을 이끌어

내고 있다. 따라서 문학과 수학의 연계는 새로운 가능성

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학교교육에서 인문학의 중요성을 인식

하고 대통령령으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

한 법률 시행령’(2017년 제28211호)을 공포하여 인문학교

육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였다(Ministry of Education,

2019). 학생들도 의외로 인문학에 대한 필요성이나 관련

교과의 개설을 원하고 있으나,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들의

역량 부족으로 제대로 된 인문학 교육을 하지 못하고 있

는 실정이다(Kim, 2019, p.319).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추구하는 인간상으로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로 규정하고 있다(Ministry

of Education, 2015). 구체적으로 보면, “바른 인성을 가지

고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창조력으로 새로운 지식

을 창조하고 다양한 지식을 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

출할 수 있는 사람”(Ministry of Education, 2016, p.42)으

로 인간상을 규정하여 바른 인성, 인문학적 상상력, 창조

력, 융합, 가치 창출 등을 강조하고 있다. 가장 먼저 ‘바른

인성’을 내세워 여타의 능력이 바른 인성을 기본으로 해

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 또한 개정의 주안점을 "인문·

사회·과학기술 기초 소양을 균형 있게 함양하기 위한 교

육과정"(p.26)으로 하고 있고, "배움을 즐기는 행복교육

"(p.27)과 "학습의 즐거움을 경험"(p.146)하도록 하고 있

다. 교육과정 총론에서 강조하는 것은 당연히 수학과에서

도 강조되어야 한다. 그러나 수학과의 학문적인 성격상

교사들에게 이런 교육과정의 정신을 실현하기 가장 어려

운 교과 중의 하나일 수 있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TIMSS나 PISA와 같은 국제 수학

학업성취도에서는 일관되게 다른 선진국의 학생들에 비

하여 상대적으로 높으나, 수학에 대한 태도는 매우 부정

적이며,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에 대한 확고

한 인식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Mullis, Martin, Foy, &

Hooper, 2015, p.48, p.191; OECD, 2018, pp.250-251).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은 자신이 더 이상 수학 공부하는 것을

포기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소위 ‘수포자’ 학생의 비율이

학년이 올라가면서 증가하고, 수업에 흥미를 나타내는 학

생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것이 문제다(Korea

Institute of Curriculum & Evaluation, 2017, p.4). 학생들

의 수학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

을 수 있겠지만, 수학 시간에서 교사가 학생들의 호기심

이나 흥미를 충분히 자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

다. 수학 시간에 학생들에게 자유로운 상상력과 지적인

자극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지금의 학생들이 사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면서 살

아갈 시대는 지금보다도 더 많이 현재 인간이 하는 일들

을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첨단 기술이 대체하게 될 것

이다(Japan Economic Daily, 2019; Ministry of

Education, 2016; OECD, 2019). 따라서 적어도 당분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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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공감이나 감성과 같은 인간적인

측면이 중요해 질 것이다(Lee, J. S., 2019: OECD, 2019).

인간성이 메말라가는 첨단 시대가 될수록 인간에 성찰과

인성 함양 그리고 공감 능력에 대한 중요성이 더 강조된

다(Kim, J. H., 2018, p.123; Kim, 2020, p.54; Kwon,

2018). 인공지능 기반 사회에서 인공지능적 상상력, 인문

학적 상상력 또는 인문학적 성찰이 필요하다(Park, C.

2019, p.182, p.205).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강조하였듯이, 앞으로 ‘창의

융합’적인 역량이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STEAM 교육을

중심으로 한 융복합교육에 대한 연구나 자료는 비교적

많다(e.g., Guyotte, Sochacka, Costantino, Walther, &

Kellam, 2014; Li & Schoenfeld, 2019; Lee et al., 2012;

Lee & Kim, 2013; Park et al., 2016). 그러나 수학과 인

문학적 상상력을 융합한 프로그램이나 자료는 매우 미흡

한 실정이다. 국내에서 2000년부터 2017년까지 인문학적

상상력에 대한 논문은 44편(Kim, Oh, & Park, 2019)으로,

다른 주제에 비하여 많지 않은 편이며, 수학교육 분야에

서는 Lee(2016)의 상상력에 대한 연구가 유일하다. 수학

교육분야에서도 여러 가지 소재와 상황 속에서 인문학적

상상력을 연계하여 생각해 보도록 하는 시도가 필요하다.

미래 사회에서는 대부분 인간이 하는 일을 인공지능이

대체하게 될 것이다. 이런 시대에 인간에게 요구되는 것

은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공감과 감성이다. 본 연구에서

는 수학과 인문학적 상상력의 접목이 교사와 학생들로

하여금 수학에 대하여 새롭게 인식을 하도록 하고, 수학

시간에 보다 활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방법으로 보고

있다. 이런 접근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는 게슈탈트 심리학의 핵심적인 사고로, 수학

시간에 각 학문적인 요소를 개별적으로 배우는 것보다

동시에 통합적이고 융합적으로 접근하려는 시도로 학생

들에게 보다 의미 있는 학습을 하도록 하는 접근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수학과 인문학적 상상력의 연계의

의미를 살펴보고, 수학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사

례 및 수학교육에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1. 수학과 상상력

수학의 본질은 순수한 사고의 과정과 산출물이라고 할

수 있다. 플라톤은 수학은 인간의 외부로부터 오는 정신

적인 추론을 돕는 것으로 철학자들에게 수학이 필요하다

고 주장하였다(Aristotle, 1952, p.510). 그런데 칸토어는

수학의 본질은 자유에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자유로운

상상력이 수학적 사고에 중요하다는 생각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에 들어오면서 학습자 내부에서의 구성활동을

강조하면서 학습자들에게 스스로 수학을 발명하는 경험

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강조하게 되었다(Dossey,

1992, p.42).

상상력은 미래의 일을 가정하는 사전가정(prefactuals)

또는 역사적으로 있었던 과거의 일을 재조직화하는 사후

가정(counterfactuals)에 대한 정신적 시뮬레이션으로 볼

수 있다(Lee, Jung, & Park,, 2014, p.91). 이런 면에서 시

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상상력은 정신적 시간여행이라고

할 수 있다. 상상력은 인간의 인지, 정서, 행동에 있어서

자기조절 및 반성 등에 영향을 주고, 사고방식이나 학업

성취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Rose, Sanna, & Galinsky,

2005; Taylor, Pham, Rivkin, & Armor, 1998).

상상력은 고대 희랍의 판타지아(phantasia) 또는 라틴

어 나타나다(imaginato)에서 유래한다(Schofield, 1978,

p.99). 따라서 상상력의 이면에는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행동을 표현하고 모방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교육에

있어서 상상력은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Egan과

Nadane(1988)와 같은 근대의 철학이나 심리학의 연구 이

전에는 한낱 ‘환상’ 또는 ‘공상’ 등으로 여겨졌다. 따라서

엄격한 논리를 강조하는 수학을 배우는데 상상력은 방애

의 요인으로 생각되기도 하였다.

상상력은 철학자들에게도 논의의 중심에 있어 왔다.

Lee(2015)는 칸트는 상상력을 순수 감각적인 것과 순수

사유 사이의 제 3의 역할을 하는 중재자 또는 매개

(medium)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칸트는 상상

력을 ‘부여된 현실적인 자연으로부터 다른 자연을 창조해

낼 수 있는 힘’인 동시에 ‘연상의 법칙(경험법칙)에서 해

방된 자유를 느끼게 하는 힘’으로 묘사하고 있다(Kang &

Kim, 2006, p.20). 이런 해석에 의하면 상상력은 지적 자

유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칸트는 사고하는 능력으로

사유는 감감적인 직관에 의하여 받아들인 정보를 기반으

로 세계와 간접적으로 관계하게 된다고 보았다. 또한 상

상력은 각 감관을 통하여 들어 온 정보를 종합하는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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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았다(Kim, H., 2015, p.92) 그런데 사르트르와 하

이데거는 칸트의 상상력에 대한 이런 생각에 비판을 한

다. 이들은 칸트의 ‘순수이성비판’에서 말하는 상상력이

의식의 본성적 힘이라는 것을 지적하지 못하고, 상상력을

단지 사물과 같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비판을 하였다.

Kim(2007)은 ‘상상력’과 ‘상상계’를 이미지를 매개로 하

여 비교하여 설명하면서 20세기 이후에는 인문학에서 ‘상

상계’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다고 주장한다. 그는 상상력

(想像力, L’imagination)은 “이미지를 낳고 사용하는 능

력”(p.309)으로, 상상계(像想界, L’imaginaire)는 “작품들

속, 가시적 이미지들(그림, 데생, 사진) 혹은 언어적 이미

지들(메타포, 상징, 이야기)의 밑바닥에 물질화된 생산물

들 혹은 심적 생산물들의 총체”(p.309)로 구분하여 설명하

고 있다.

Seo(2013)는 사르트르와 들뢰즈의 사상을 분석하여 인

식의 획득에서 상상력의 역할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그는

상상력에 대응하는 대상이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

실 때문에 비진리를 생산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우리는

인식의 과정에서 상상이라는 비진리의 영역에 있을 수밖

에는 없지만, 우리는 스스로 이런 예속의 상태로부터 자

유롭고자 노력한다고 보았다. 그는 상상력이 인식의 출발

점이며, 상상력의 부력을 이용하지 않고는 우리는 이성의

순수한 이해에 도달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Kang과 Kim(2003)은 초기 르네상스 철학에서 상상력

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그들은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는

상상력을 모방의 하위 개념으로 파악하였지만, 현재는 상

상력이 창조력의 원천으로 여긴다고 보았다(p.2). 이들은

상상력은 이미지를 만드는(image-making) 능력으로부터

실재하지 않는 가상을 만들어 내는 능력으로 보았다. 사

실 상상력은 모방뿐만 아니라 창조의 속성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Bachelard(2001)도 상상력은 이미지를 재생하

는 능력보다는 이미지를 변형하는 능력으로 보았다

(p.116). 즉 상상력은 받아들인 정보를 재구성하고 창조하

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Kang과 Kim(2006)은

Hume은 상상력을 영혼 속의 마법적 재능으로 표현하면

서 신념을 발생시키는 정신의 능력으로 본다고 분석하였

다(p.17).

Descartes의 생각에 의하면 상상력과 오성은 서로 영

향을 주게 된다고 믿었다. 오성은 상상력에 의해서 움직

여질 수 있고, 또 반대로 오성은 상상력에 작용을 가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상상력은 운동신경의 힘을 통해 대

상으로 향하도록 감각에 작용을 가할 수 있고, 또 반대로

감각은 상상력에 작용을 가하여 그 안에 이른바 물체의

상을 그려낼 수 있다(Descartes, 1979, Kang & Kim,

2003, p.6 Requotation).

Descartes의 논리에 의하면, 상상력은 수학의 논리적인

인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서로 상보적이고 변증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Klein(1979)은 수학을 이해의 문제보

다는 상상력의 문제로 보았다(p.207). 그리고 수학은 직관

과 논리의 상호 작용으로 발달해 왔다고 보았다. 직관은

새로운 사고를 가능케 하고, 형식적인 논리는 그 사고를

정교해가면서 논리를 보다 엄격한 논리로 발전시키면서

새로운 수학을 만들어 왔다고 할 수 있다(McLarty, 1997,

p.97 Requotation; Pointcaré, 1899, p.129). 수학사에서도

0, 음수, 복소수 등의 발견도 새로운 수학에 대한 필요성

과 기존 수학에 대한 의심과 도전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수학사에서 비유클리드 기하학은 ‘한 선분과 서로 다른

두 직선이 교차할 때 두 내각의 합이 직각의 두 배보다

작으면, 이 직선을 무한히 연장했을 때 두 내각의 합이

직각의 두 배보다 작은 쪽에서 직선이 교차한다’라는

Euclid의 제5공준에 대한 의심에서부터 시작했다. 즉 이

렇게 생각하면 안 될까 하는 상상으로부터 새로운 수학

이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초등학교 수학에서도 사용하는 무정의 용어인 점

(point, 點), 선(line, 線), 면(surface, 面)은 명시적이지는

않지만 Euclid의 원론에서 정의를 따른다. 점은 ‘위치가

있으나 부분이 없는’ 것으로, 선은 ‘폭이 없는 길이’로, 면

은 ‘길이와 폭만 가진 것’으로 정의(Fitzpatrick, 2007, p.6)

하는데, 이 용어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상력이 필요하

다. 수학은 본질적으로 정신의 작용을 대상으로 하는 추

상적 사고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가장 초보적인 1+1=2라

고 하는 연산 식의 의미도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

직 ‘머릿속에 있는 생각’(von Glasersfeld, 1995, p.1)이라

고 할 수 있다.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분수 ‘

’에 대하여

말해보라고 요구하면, 학생들은 자신들의 머릿속에는 이

분수에 대한 다양한 이미지나 생각을 떠 올리게 될 것이

다. 초등학교에서 원주율을 도출할 때 ‘무한히 잘라서 붙

인다’는 말이나, 고등학교에서 다루는 극한의 개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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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
→




  ∞이나 변곡점에서 미분값이 0이 된다는 것

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상력이 필요하다.

수학에서 상상력은 창의성과도 관련이 있는데, 수학적

창의성에 대한 연구를 활발하게 해 온 Mann(2006)은 수

학의 핵심으로 상상력과 창의성을 강조한다(p.236). 수학

의 본질은 단순히 답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창의적으

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기호로 나타내는 수학적

인 표현은 그 자체로 압축적이고 상징적이기 때문에 보

다 활발한 상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

다. 그런데 이런 수학 자체의 잠재적인 상상력에 인문학

적인 측면에 생각해 볼 수 있는 상상력을 접목하면 그

다양성은 커지게 되고 세상과 인간을 이해하는 깊이는

더 깊어 질 수 있다.

2. 인문학적 상상력

인문학(人文學, Humanity)란 "인간의 진정한 가치와

삶의 궁극적 의미를 탐구하는 학문"(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2020)으로 정의할 수 있다. 서양에서

인문학의 어원은 ‘후마니타스(Humanitas)’에서 인간에게

필요한 지식의 습득 또는 삶의 수준을 높이려는 일체의

인간 지성을 총칭하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간단히 인문

학이라고 하면 대부분 문(文), 사(史), 철(哲)을 떠올릴 것

이다. 그런데 Do(2008)는 “상상의 능력을 최대화하려는

것이 문학을 포함한 예술이며, 이성의 능력을 최대화하려

는 것이 철학”(p.186)이라고 언급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철학은 이성의 능력에 더 가깝다.

인문학은 인간과 세상을 이해하는 것이고, 타인과 나를

성찰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인문학은 인간이 살아

가면서 경험하거나 상상할 있는 생로병사나 희로애락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모든 면을

다루는 학문이다. 인간은 빈 몸으로 태어나서 다양한 삶

을 살다가 빈 몸으로 되돌아간다. 빈 몸으로 태어나기 때

문에 기독교에서 말하는 ‘원죄’ 의식 안에는 결핍이 있을

수밖에 없고 종교와 인문학을 통해 끊임없이 완성해 가

려고 노력한다는 것이다. Jidam(2019)은 성경에서는 ‘진리

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요한복음 8장 32절)라고 말하

지만, 인문학에서는 ‘상상력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믿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인문학적 상상력은 우리를 아집

과 몰이해로부터 자유케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인문학적 상상력(人文學的 想像力, Humanistic

Imagination)은 간단히 말해서 인문학과 관련한 상상력이

라고 할 수 있다. 인문학적 상상력은 인문학과 상상력의

조합어로 이를 정의하는 것은 두 단어의 정의 이상으로

모호하고 복잡하다. 본 연구에서는 포괄적으로 인간의 삶

과 관련한 언어, 이미지, 상징을 포함한 사고의 능력으로

정의한다. Park(2016)은 인문학적인 상상력은 "인간과 세

계에 대한 이해와 해석, 비판과 대안 모색"(p.130)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았다. Lee(2010)는 문학적 상상력에서 감성

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감성은 이성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그는 인문학적 상상력이 기업 등

에서 글로벌 경쟁력과 결부하여 왜곡되고 있다고 주장하

였다. 그는 없는 세계를 마치 있는 것 같이 그려낼 수 있

는 능력을 상상력으로 보고, 인문학적 상상력은 인류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고 주장하였다(p.340).

대상을 간략하게 표현하면 상상력의 가능성은 더 증가

한다. 인문학적 상상력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피카소의

‘황소’ 작품처럼 최대한 간략화한 그림으로 표현한 미술도

있지만, 가장 쉽게는 문학 작품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하

나의 예로, 헤밍웨이가 쓴 가장 짧은 소설로 알려진 여섯

단어로 된 아래의 작품이다.

For sale : Baby shoes. Never worn.

판매 : 아기 신발. 한 번도 안 신었음.

이 소설은 짧지만 많은 상상을 불러일으킨다. 우리나라

에도 짧은 시들이 있는데, 다음은 정현종(1978) 시인의

‘섬’이라는 시이다.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

‘섬’에 대하여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단절된 인

간관계 속에서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통로로 생각할

수 있다. 또는 섬이라는 공간으로 도피하여 자유롭고 싶

은 마음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 이는 Kim(1952)은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

었다”와 같이 본질에 대한 희구를 나타내는 것으로도 해

석할 수 있다. 또한 Saint-Exupéry(1943)의 어린왕자에서

의 어린왕자와 여우의 대화에서 사뀜 또는 길들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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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으로, 데리다나 들뢰즈의 다른 섬과는 구별되는 ‘차

이 자체’ 또는 ‘차연(差延)’(Park, 2009, pp.48-51)을 만들

어 내는 것으로, 또는 섬을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있는

고독이나 기다림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짧게

압축하면 할수록 상상력의 가능성은 더 커진다. 수학은

본질적으로 수나 기호를 사용하여 표현하므로 늘 압축적

이다.

Vygotsky(2004)도 상상력에 중요성에 대하여 언급하였

는데, 인간의 손으로 하는 모든 문화는 인간의 상상력과

창의력의 산물이기 때문에 자연계와 구별된다고 하였다

(pp.9-10). 그는 인간이 하는 모든 일에 상상력이 개입한

다고 보았다. Pope(2005)는 생산적 창의력과 마음의 힘인

정신적 이미지인 상상력 사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다(p.39). 그런데 에디톨로지(Editology)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상상력과 창의적인 아

이디어는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편집하는

것이 불과하다고 주장한 Kim, J. H.(2015, p.24)의 생각도

어느 면에서는 창의성을 설명할 수 있는 적절한 생각이

다.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라는 말이다. 아는 없는

것에서 ‘전혀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낼 수 없다는 패러독소

를 설명할 수 있는 아이디어이기도 하다. 상상력은 창의

성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기도 하지만 창의성은 상상력

이 없이도 발현된다고 생각되기도 한다. 또한 상상력을

기르고 삶에 적용해야 그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

(pp.11-12). 상상력과 창의성의 조합은 새로운 제품을 만

들어내도록 할 수 있다.

생물생태학자 Choi(2012)는 여러 유명 뇌 과학자들의

말을 인용하여 뇌 자체로 의식을 이룰 수는 없고 뇌와

외부 환경의 작용의 상호 작용 안에서 의식이 형성된다

고 주장한다(pp.280-282). 이 외부 작용이란 환경적인 요

인도 될 수 있지만, 학습의 과정에서 어떤 자료를 제시하

는가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Jeon(2005)은 그의 논문

의 말미에 뽈아자르(Paul Hazard)의 말을 인용하여 "상상

력은 영혼과 마찬가지로 저절로 길러지는 것이 아니라

양식을 원한다. 어린이들은 최초의 이미지를 부수고 변형

하여 다시금 새롭고 아름다운 것으로 만들어 낼, 숱한 이

미지를 들려 달라고 졸라댄다"(pp.217-218)고 진술하면서

아이들에게 책을 통해 날개를 달아 주라고 말한다. 이런

주장에 따르면 수학과 문학을 연계한 인문학적 상상력의

함양은 의미가 있는 접근이고 할 수 있다. 이는 인문학적

상상력의 함양을 위해서 학교 현장에서 지속적인 적용과

보완 작업이 필요함을 말해 준다.

3. 수학교육에서 인문학적 상상력

인문학적 상상력은 어떤 면에서는 모험이다. 어떤 모험

도 열어 놓는 것이 상상력이다. 아무 것도 없는 빈 원고

지에 글을 쓰거나 빈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거나 빈 악보

에 음표를 그려서 작곡을 하는 것은 당연히 상상력이 요

구된다. 인문학적 상상력은 이런 활동을 포함하여 보다

있는 사실을 다른 관점으로 생각해 보는 것을 포함하여

보다 광범위하게 생각해 볼 수 있다.

Whitehead(1929)는 교육의 목적을 모든 정신적인 것

중에서 가장 간결한 스타일에 관한 센스를 얻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p.8) 이런 면에서 수학은 모든 교과

중에서 가장 이런 면에 충실한 교과라 할 수 있다. 수학

은 가장 간결한 형식으로 표현하는 언어이다. 물론 수학

자체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나 추상성 또는 상상력도

고려할 수 있겠으나, 본 연구에서는 수학에 인문학적 상

상력의 접목으로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상상력을 확장해

갈 수 있다고 본다.

Oh(2018)는 0과 1을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논의하였다.

그는 양자역학에서는 0은 zero이면서 무한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곧 영점에서 시작하여 우주 시공간의 존재

로 확장해 가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말한다(p.28). 0

은 변곡점으로 끝이자 시작이 될 수 있다.

Freudenthal(1991)은 수평적 수학화란 인간이 살고 행동

하고 고통 받는 현실 세계를 기호의 세계로 인도하는 것

이고, 수직적 수학화란 기계적으로 뿐만 아니라 이해와

반성에 의하여 기호를 형상화하고 재형상화하거나 조작

하는 세계라고 말한다. 삶의 세계는 실제로 경험하는 것

이라면 기호의 세계는 추상화와 관련이 된다(pp.41-42).

이 수학화의 과정에서 인간의 삶의 문제를 수학의 문제

로 치환하며 다시 수학의 문제를 인간의 삶의 문제로 치

환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인문학적 상상력을

접목할 수 있는데, 이는 거의 대부분의 인간사의 문제해

결은 인문학적 상상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Polya(1945)는 문제해결의 4단계를 제시하여 문제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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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 대한 일반적인 접근 방법을 제시하였다. 본문에서는

전형적인 수학문제들을 예로 들어서 문제해결을 설명하

고 있다. 그런데 뒷부분에 제시한 첫 번째 문제로 “곰 한

마리가 남쪽으로 1마일을 간 후, 동쪽 방향으로 1마일을

가고, 다시 왼쪽으로 돌아 북쪽으로 1마일을 갔더니 출발

한 지점에 도착하였다. 거기에서 만난 곰의 색깔은 무슨

색인가?”(p.234)라는 비정형적인 수학 문제를 제시하였다.

Polya가 첫 문제로 이런 문제를 제시한 것은 아마도 문

제를 해결할 때 선입견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는 것을 말

하고 싶었을 것이다. 공교롭게도 이 문제는 비유클리드

기하의 핵심인 곡면에서의 두 평행선이 만나는 예이다.

인문학적 상상력은 어린 학생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하여 보다 세밀하게 볼 수 있는 눈을 갖도록

한다. 예를 들면, 학급에서 볼 수 있는 왕따의 문제, 언어

폭력의 문제, 다문화 학생들과의 갈등 문제, 남녀 학생 간

의 갈등 문제, 비싼 옷을 입는 친구와 그렇지 못한 친구

의 심리적 갈등 문제 등에 대한 원인과 문제해결은 인간

에 대한 이해와 인문학적 상상력을 생각해야만 한다. 더

나아가 국제 기아, 환경오염, 미세먼지, 인권, 빈부 격차,

공정무역, 전염병 등의 문제도 인문학적 상상력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문제들이다.

Choi(2012)가 다원지능은 생물학뿐만 아니라 사회학,

경제학, 윤리학, 심리학, 의학, 게임 이론, 음악, 미술 등

모든 영역에 걸쳐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이, 인문학적 상상력은 모든 학습이나 인간의 삶과 염

계를 할 수 있다. 인문학적 상상력은 삶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이고, 삶에 대한 반성이고 깨달음을 얻기 위한 것

이다. 따라서 인문학적 상상력은 수학에 더 많은 생동감

과 활력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III. 수학교육에서 인문학적 상상력의 적용

인문학적 상상력을 각 수준별 수학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제시할 수 있는 사례는 한정적이고 학생들

의 수준에 따라서 다양한 응용은 수학교육을 담당하는

교사가 확장해 갈 필요가 있다.

상상력은 고대 희랍의 판타지아(phantasia) 또는 라틴

어 나타나다(imaginato)에서 유래한다(Schofield, 1978,

p.99). 따라서 상상력의 이면에는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행동을 모방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상상력도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행동을 따라서 연습할 필요가 있음을

말하고 있다.

상상력은 예술이나 음악에 국한 하는 것으로 여겨졌던

것을 본격적으로 교육 전반에 끌어드린 이는 스토리텔링

에 대한 많은 저서를 낸 Kieren Egan 교수라고 할 수 있

다. 그는 특히 수업에서 스토리텔링을 통하여 학생들의

상상력과 청자의 감정에 집중하도록 하고, 추상적인 개념

의 이해하도록 하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보았다. Egan은

상상력도 자신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보

았으므로, 그리고 학습의 과정에서 학습의 어려움과 새로

운 것을 알아가는 기쁨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

다(Egan, 2014, p.55). 그의 이론에 의하면 인문학적 상상

력을 교육에 활용하는 것은 학습자 자신에게 의미를 찾

도록 하는 학습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의 창조력 그리고 인성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총론에서 강조하고 있는 핵심어

이다(Ministry of Education, 2015). 사실 도덕, 국어, 사회

과 등에서는 교과목 자체의 성격상 자연스럽게 사회 현

상 등과 연계하여 인문학적 상상력을 수업에서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수학에서 본격적으로 인문학적 상상력을

적용하는 예를 많지 않은 실정이다(e.g., Lee, 2016; Park,

M., 2019).

Categories Topic Examples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Issues

prisons, racial profiling, the death penalty,

poverty, minimum vs. living wage,

sweatshops, housing, gentrification,

homeownership, war, defense budgets,

military recruiting, public health, AIDS,

asthma, health insurance, educational

funding and equity, high stakes testing,

class size, environmental racism, pollution,

resource availability

Financial

Education

credit cards, managing debt, paying for

college, saving/budgeting money, opening

bank accounts, high-cost loans,

remittance rates

[Table 1] Examples of topics of mathematics education

for social justice (Osler, 2007, p.3)

수학교육에서 인문학적 상상력과 연계하여 생각해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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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사회정의’(Gutstein, 2006)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최저임금제 등의 문제를 수학으로 해결하면

서 자연스럽게 부의 분배 문제도 다루고, 인간에 대하여

생각하면서 인문학적인 상상력과 연계할 수 있다.

Sandel(2010)의 말처럼 사회정의는 인간이 사회 속에

서 살아가는 한 끊임없이 부딪치는 문제이다. 사회정의를

위한 부의 분배 문제 등은 단순한 수학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상을 요구한다. 다음은 수학교육에서 사회정의를 위

한 소재의 예들이다(Osler, 2007).

교육을 미적인 측면에서 논의를 하면서 교육적 상상력

을 강조한 Eisner(2009)는 교사의 입장에서 보면 가르치

는 일을 예술이라고 주장한다(p.215). 예술은 본디 종합과

학이다. 이런 의미에서 수학 수업도 가능한 다양한 측면

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Dienes(1960)의 주장처럼 같

은 수학적 의미라도 다양한 수학적 표현(Mathematical

Variability Principle)이나 다양한 지각적 표현(Perceptual

Variability 또는 Multiple Embodiment Principle)을 통하

여 수학 개념의 이해를 더 깊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상상력은 Watson과 Mason(2005)이 말하는 예

공간(Example Spaces)을 넓혀 주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이들은 예 공간의 예로, 학생들에게 차가 2가 되는 두 수

를 써 보라고 하고 이에 대하여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에

서 고등학교 수준까지 가능한 다양한 답을 보면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반응함을 보여준다(pp.34-37).

• (3, 5) (9, 11) (210, 212), (14.7, 16.7), (


 


)

• (11, 13): 연속하는 소수의 예

• (11, 1): 아날로그시계에서 차가 2인 수의 예

• (1002, 102): 이진수로 차가 2인 수의 예

• (2×5, 2×6) 곱셈식의 표현에서 차가 2인 예

• (-1, 1), (999, 1001): 0 또는 1000을 중심으로 반대

에 있는 수의 예

이를 일반화하여 나타내면,

• 어떤 수와 어떤 수보다 2 큰 수

• 어떤 수와 어떤 수보다 2 작은 수

• [, +2]
• [a, b], a-b=2인 경우

• [-1,+1]

이다.

이와 같이 수학에서 상상력을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일반적인 방법과는 반대로, 답을 제시하고

문제를 생각해 보도록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인문학적인 상상력을 접목할 수 있다.

초등 수학에서 인문학적인 상상력을 더할 수 있는 방

법은 다음과 같다. 예를 들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저학

년에서 1에서 5까지의 수를 배우는 시간이 있다. 이 때

대부분의 교사들은 각 수의 의미와 쓰는 것에만 집중할

것이다. 그런데 ‘3’이라는 수에 대하여 생활 속에서 쓰이

는 예를 미리 조사를 하여 오도록 하면 수업 시간에 다

양한 사례를 가지고 논의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우리의

삶 속에서 ‘3’이 쓰이는 예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

• 하루에 보통 3끼의 식사를 합니다.

• 가위바위보는 보통 3번 합니다.

• 신호등의 색은 3가지입니다.

• 재판에는 3심제도가 있습니다.

• 보통 등급을 상, 중, 하의 3가지로 표시합니다.

• 정부 기관은 입법, 사법, 행정의 3부가 있습니다.

• 책상의 다리는 최소 3개가 있어야 안정적으로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쓰임은 자연스럽게 3이라고 하는 수는 우리의 삶

속에서 마술과 같은 수임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어린

학생들은 3은 안정적인 수이고 인간이 충분하다고 느낄

수 있는 횟수가 됨도 알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삶 속

에서 3의 쓰임의 의미를 생각해 보도록 하면서 인문학적

상상력을 접목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중학교에서 배우는 -1×-1=1라는 수학적 사실도 처음

접하는 학생들에게는 이해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를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규칙성 등을 활

용할 수도 있지만, 실생활의 문제와 연계하여 생각해 보

도록 하기는 쉽지 않다. Strogatz(2012)는 이를 ‘내 적의

적은 친구’라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예로, 1차 세

계대전에서 각 국가들의 관계에 적용하기도 하였다. 그는

아래 그림은 안정성을 제공하는 경우라고 주장하였다

(pp.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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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elationship of -1×-1=1

위 그림에서 꼭짓점은 사람이고 연결하는 변은 관계를

나타낸다. 실선은 긍정적인 관계를, 점선은 부정적인 관계

를 나타낸다. 위 두 관계는 각각 모두 친밀하거나 한 관

계만 친밀하고 두 관계는 적대적이라도 안정적인 균형을

이룬다. 이와 반대로 모두 적대적이거나, 하나의 관계만

적대적인 경우는 모두에게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주게 된

다고 주장하였다. 이 관계는 곱셈의 논리와 유사하다. 즉,

-1×-1=1의 논리를 삶 속에서 설명할 수 있다.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되는 ( )은 상상력의 산

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수를 영어로는 imaginary

number(상상의 수, 虛數)라고 한다. 실제 세상에는 존재

하지 않는 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명명하는 것일 것이다.

그러나 이것도 첨단 양자과학의 핵심이고, 항공기 날개나

현수교 설계에서 필수적이다(Fardon, 2015, p.266). ‘제곱

하여 -1이 되는 수’를 일반적인 삶 속에서 생각하는 것은

불가능한 생각이다. 사실 수학사에서 보면 허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 오다 오일러에 의하여

정리가 되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가능하기도 하고 불

가능하기도 하다! 그런데 → 로 생각하면서 이를

가능하도록 하였다. 즉, 허수 를 도입함으로써 상상을

현실화한 것이다.

인문학적 상상력과 수학교육을 연계하는 방법 중에서

수학과 문학을 연계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수학과 문

학의 연계는 교사들의 신념이나 흥미를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Wilburne & Napoli, 2008, p.1).

인문학적 상상력을 수학에 접목하기 위한 방법으로 문

학과 수학을 연계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재미와 인문학적

상상력을 자연스럽게 연계하도록 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Alice in Wonderland)는 문학

작품 속에 수학의 내용을 자연스럽게 녹여 넣은 작품 중

의 하나이다. 이 작품 속에서 여러 장소를 이동하면서 이

책을 읽는 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한다. 이런 책 중에는 조

너던 스위프트가 쓴 걸리버여행기(Gulliver's Travels)도

있다. 이 작품은 수학적으로 비례 관계와 인문학적 상상

력은 인간에 대한 관심과 보살핌을 연계하여 활용이 가

능할 것이다.

러시아의 대문호 Tolstoy(1886/2001)가 쓴 ‘인간은 얼

마나 많은 땅이 필요하한가?’라는 짧은 글을 수학과 인문

학적 상상력을 연계할 수 있다. 이 이야기의 줄거리를 약

간 각색하면 다음과 같다. 바흠이라는 소작농이 자기의

땅을 가지고 싶어 하였는데, 어느 날 대 지주가 놀라운

제안을 한다. 그것은 다음날 해가 뜰 때부터 질 때까지

갈 수 있는 만큼 땅을 주겠다는 것이다. 바훔은 너무 기

뻐서 다음날 새벽에 해가 뜨기 전부터 기다리다 해가 뜨

자마자 출발을 한다. 그런데 정신없이 가다보니 너무 멀

리 갔고, 해가 지기 전에는 돌아와야 한다는 말이 생각이

나서 되돌아 뛰기 시작한다. 해가 질 때, 겨우 출발 장소

에 도착했는데 바흠을 기진맥진하여 그 자리에 스러져

죽었다. 대지주는 하인들에게 “이 친구가 주었으니 키만

큼 파서 묻어 주어라”라고 말하면서 이 이야기는 끝이 난

다. 이 이야기에서 수학적인 요소로, “바흠은 얼마나 멀리

갔을까요?” “바흠은 한 시간에 어느 정도의 속력으로 갔

을까요?” 등의 수학적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인문학적인 질문으로 “바흠은 왜 죽

었을까요?”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은 여

러 논의를 하겠지만 결국 바흠을 죽게 만든 것은 지나친

욕심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고, 자신들을 되돌아보면서

인간의 욕심이나 욕망에 대한 논의를 해 볼 수 있다. 이

런 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은 인문학적 상상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고 인간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초등학교 3학년에서는 분수의 크기를 처음으로 배우게

된다. 이 때, 분모와 분자의 상대적인 크기에 의하여 분수

의 크기가 결정됨을 이해하여야 한다. 이를 ‘행복의 크기’

와 연계하여 인문학적 상상력을 연계하여 아래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할 수 있다.

행복의크기 가지고자원하는것
이미가지고있는것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 부자라고 하더라도 더 많은 것

을 가지려고 한다면 행복의 크기는 작아진다. 이런 관계

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

지에 대하여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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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과 인문학적 상상력을 활용한 수업에서는 소재의

제한을 둘 필요는 없다. 특히, 문학과 수학은 인문학적 상

상력을 함양을 위해 가장 잘 어울릴 수 있는 소재가 될

있다. 장금철 시인의 시를 보고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을

말해 보게 할 수 있다. 여러 답변 중 “글자의 개수가, 3,

4, 3, 4, 3, 4, 3, 4, 3, 5, 4, 3입니다”라고 할 수 있다.

종장이 3, 5, 4, 3으로 끝나지 않고, 3, 4, 3, 4로 끝난다면

어떤 느낌인지 물으면, 아마도 ‘종결의 느낌’이 나지 않을

것 같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Fig. 2] A poem as a source

사실 양사언의 ‘태산이 높다하되~,’ 남구만의 ‘동창이

밝았느냐~.’ 정몽주의 단심가 ‘이 몸이 죽고 죽어~’ 등은

모두 정형시로 이런 패턴을 따른다. 시가 이런 리듬을 따

라야 그 맛이 살아나기 때문일 것이다. 수학은 패턴의 과

학이다. 우리의 삶에 다양한 패턴을 수학을 통하여 해석

할 수 있다. 또한 이런 패턴들이 학생들의 수준에서 우리

의 삶에는 어떤 의미를 주는지 생각해 보게 함으로써 인

문학적 상상력과 연계할 수 있다.

0과 1 사이와 실수 사이의 원소의 개수, 즉 농도

(cardinality)는 ℵ로 같다. 이는 아래 그림과 같이 반원
에 일대일대응을 시킬 수 있다. 아무튼 부분과 전체가 같

을 수 있다는 것은 생활 속에서는 상상력을 발휘해야 하

는 것이다.

[Fig. 3] Bijection of numbers between two intervals

이는 작은 것이 큰 것이고, 큰 것이 작은 것이라고 말

할 수 있는 의미이다. 즉, 이는 칸토어가 말한 수학의 자

유함이나 부분이 전체와 같을 수 있다는 상상력으로 가

능한 사고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인문학적 상상력을

발휘하면 반야심경의 ‘색즉시공, 공즉시색(色卽是空, 空卽

是色)’의 의미와 연계하여 생각할 수 있다. 수학에서 말하

는 관계성은 좀 더 포괄적으로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고 서로 관계하여 영향을 준다고 하는 불교

의 연기론(緣起論)으로도 확장할 수 있다.

학년의 수준을 막론하고 학생들이 “선생님, 수학은 왜

배우나요?”와 같은 물어 보는 경우가 있다. 교사의 답변

은 다양하겠지만, 사실 아이들에게 납득할만한 답을 주기

가 쉽지 않다. 좀 더 구체적으로 초등학교 학생이 전개도

를 왜 배워야 하는지 물을 수 있다. 수학에서 전개도를

배우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존재하지 않은 입체인 건물을 머릿속에 상상하

여 설계도면 또는 전개도를 그려야 한다. 건축가는 평면

에 그려 준 그림인 설계도를 보고 입체로 만들 수 있어

야 한다. 따라서 전개도를 배워야하고 전개도를 접어서

입체를 만들어 보면서 상상력을 길러야 한다. 상상력을

현실로 만드는 일은 Lee, J. C.(2019)의 말처럼 건설현장

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다. 공학의 발달로, 현재는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혼

합한 혼합현실(MR)을 활용하여 건축물을 완성하기 전에

미리 건물의 구조, 인테리어, 온도, 습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수학 교수학습 과정에서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Choi(2016)는 세상을 좀 더 세밀한 눈과 의식으로 보

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끈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게 된다고 주장한다. 수학에 인문학적 상상력을 접목하

는 것은 학생들로 하여금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또는 볼

수 없었던 연결을 보도록 한다. 실제로 인문학적 상상력

을 함양을 위한 수업 적용(Park, M, 2019)을 한 수학 수

업 후, 학생들의 반응을 보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수학을 재미있게 할 수 있구나 하는 마음과 여러 교과

서에 소개되어 있지 않은 문제점들을 흥미롭게 풀어냈다

는 느낌을 받았다. 수학을 지루하고 따분하지 않게 사건,

지식, 교훈, 가난 등 여러 가지 일들과 연관시켜 수업을

하니 굉장히 재미있다. 수업에 변화가 많았기에 힘들기도



수학교육에서 인문학적 상상력에 대한 소고 195

하고 신기하기도 하였지만 수업이 변화한 것처럼 내 태도

도 변화가 있었다. 나는 집중을 좀 더 하게 되고 우리 세

계의 사회에 문제도 알게 되어서 좋은 배움의 기회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문제점 등을 알게 되

어서 더 의미 있던 것 같고 더 행복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전 수업은 교과서를 펴고

문제를 풀고 설명을 듣는 식의 수학 수업이었는데 이 수

업을 통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대한 눈이 넓어졌다.

학생들은 문학과 수학을 연계한 수업을 진행한 후에

소감에서 수학 수업이 흥미가 있었다는 것과 학생들에게

수학과 세상을 보는 눈을 새롭게 했다고 말하고 있다. 이

와 같이 수학에 인문학적 상상력을 접목한 수학 수업이

학생들의 수학에 대한 흥미를 높인다는 사실은 Park, M.

(2019)의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예비연구

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Badiou(2017)의 말대로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는 작품의 스토리를 수학적 조건에 결부시

키고, 수학을 통하여 문학 작품 속의 다양한 구조 속으로

들어가도록 할 수 있다. 이런 수업에서는 수학의 논리적

정밀함과 문학에서 끌어낼 수 있는 인문학적 상상력을

적절하게 연계할 필요가 있다.

수학과 인문학적 상상력을 접목하는 시도는 다양한 매

체를 연계하여 모든 요소들을 종합한 에듀테인먼트

(edutainment)(Kang, Kim, & Jang, 2005) 형식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즉, MIT Media Lab의 표방대로 교육

(education)이 놀이(entertainment)이고 놀이가 학습이 되

도록 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디지털이나 AI 기반 사회에

서 보다 다양한 형식의 매체를 통한 흥미를 높일 수 있

는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놀이가 단순한 놀이로 끝나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하여 좀

더 장기간의 체계적인 연구로 수학과 인문학적 상상력을

접목한 활동이 수학 자체의 학습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하는 섬세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지속해 갈 필

요가 있다.

수학은 p→q의 관계를 수없이 연습하는 교과이다. 인

과관계에 대한 논리적인 연습을 어린 시기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연습하게 된다. Bupryun(2012)의

주장처럼 인과관계를 깨달으면 괴로움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수학은 ‘깨달음’을 얻는데 가장 도움

을 줄 수 있는 교과이다. 여기에 더하여 인문학적 상상력

을 접목하는 것은 세상과 인간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

도록 하고, 수학 수업에서 ‘어떻게(How)’뿐만 아니라 ‘왜

(Why)’에 집중하도록 한다. 이는 마치 Skemp(1976)의 도

구적 이해뿐만 아니라 관계적 이해를 강조해야 한다는

생각과도 상통한다.

수학에 인문학적 상상력을 접목하는 것은 학생들로 하

여금 자연스럽게 인간의 속성에 대하여 이해하도록 하고

자신들의 행동과 마음을 되돌아보면서 반성하도록 하게

함으로써 인성교육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IV. 논의

본 연구는 수학과 인문학적 상상력의 연계가 수학교육

에 주는 의미를 알아보는 연구로, 직접적인 실험에 의한

근거 자료를 제시하는 대신 선행의 연구에 인문학적인

상상력의 관점으로 설명을 했다는 한계점이 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수학교육에서 인문학적 상상력을 접목하는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학생들은 OECD 국가들 중에서 공부를 왜 해

야 하는지의 이유를 인식하거나 살면서 행복감을 느끼는

비율이 다른 선진국의 학생들에 비하여 매우 낮게 나타

난다(OECD, 2019). 이는 한국의 교육자나 교사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보다 관심을 가지고 이를 진지하게 해결

해 갈 문제이다.

제4차 산업혁명시대는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인문학적 역량을 갖춘 인재가 필요하다

(Baek, 2017; Ministry of Education, 2019; OECD, 2019).

수학과 인문학적 상상력을 접목하는 것은 Kim, H.(2018)

이 말한 “학생들이 배움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핵심

역량을 체득하도록 개개인의 특성에 맞게 맞춤형으로 접

근함으로써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는”(pp.14-15) 모두가

행복한 수학 교실을 만들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수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세상

과 인간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것이자 각 개인이 세상의

이치에 대한 깨달음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수학은 세상을 읽고 이해하기 위한 도구이다. 철학자

Kang(2012)의 말처럼, 많은 사람들은 철학이 인문학의 도

구인 것처럼 수학은 자연과학을 이해하는데 도구 교과이

다. 수학과 인문학적 상상력을 연계하는 것은 학생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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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금 불교의 연기론(緣起論)에서 말하는 것처럼 온 세

상은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음(Choi, 2016)을

깨닫게 하고, 하나의 현상을 보다 세밀하게 보고 알아가

도록 한다. 그리고 때로는 후설, 하이데거, 사르트르, 메를

로퐁티 등 많은 철학자들이 고민하던 것과 같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수학의 눈으로 보도록 하고, 철학적으로 사

유하고 현상학적 사유를 타인과 논의하며 실제적으로 실

천(Thévenaz, 2014)해 가는 힘을 기르도록 할 수 있다.

이런 접근법은 우리가 별 생각 없이 사용하던 일회용 종

이컵 하나가 세상과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와 영향을 주

게 되는지를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한다. 이는 분명히 전통

적인 수학교육과는 다른 접근 방법이다.

건축물의 원재료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지만 사람

들의 생각이 점차 더 정교해지면서 만들어 놓은 건축물

이 다양해지는 것처럼(Sfard, 2012, p.416), 수학에 인문학

을 연계하는 것은 이미 있는 소재이고 이야기일 수 있지

만 이들을 인문학적 상상력과 연계하여 수학 학습자들에

게 보다 풍부하고 세련된 앎의 과정을 제공하게 될 것이

다. 다만 수학 지식 자체에 대한 학습을 어떻게 보다 심

화하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후속적인 연구는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대표적인 염세철학자 Schopenhauer(2012)는 인생론이

라는 그의 책 첫 시작에서 ‘인간 존재의 직접적인 목적은

고뇌(苦惱)이다’(p.5)라고 고백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살아가는 최고의 목적이 행복이라고 말한다. 인간이 무엇

을 배우는 이유는 간단히 말해서 행복하기 위해서이다.

즉문즉설로 유명한 Bupryun(2012)은 행복은 깨달음으로

부터 얻을 수 있고, 깨달음이란 간단히 말해 인과관계를

깨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장자가 말하는 사람 사

이의 진정한 소통이 가능하게 하고 유(遊)하게 하고, 삶

의 과정에서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여여하고 유유자적

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한다(Kim, J. T, 2015). 수학이 논

리적인 사고를 하도록 돕는다면, 인문학적 상상력은 감성

적인 면에서 인간을 보다 인간답도록 하는데 도움을 준

다고 할 수 있다. 인문학적 상상력은 타인의 입장에서 보

려는 노력이고,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것이다. 더 나아

가 Emerson(1871)의 말대로 인문학적 상상력은 ‘남이 나

를 속이지 않나 신경쓰기보다는 내가 다른 사람을 속이

지 않는지 점검’(p.90)하도록 한다.

교사가 수학과 수학교육을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학생

들의 지도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준다(Dossey, 1992). 교

사는 수학교육을 보는 눈을 보다 넓고 깊게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한 가지 방법은 수학과 인문학적 상상력

을 적절하게 접목하는 것이 될 것이다. 수학에 인문학적

상상력을 접목하는 것은 Whitehead(1929)가 말한 것처럼

수학 시간을 ‘죽어 있는 사고’가 아닌 ‘살아 있는 생각’을

하도록 한다. 수학을 배우는 학생이나 수학을 지도하는

교사 모두에게 살아있는 수학 시간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인문학적 상상력을 수학교육에 성공적으로 접목하

기 위해서는 현장 교사들의 인식과 인문학적 상상력에

대한 이해와 역량이 중요하다. 인문학적 상상력은 어떤

주제나 소재와도 접목을 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교사의

유연한 상상력이 필요하다.

인문학적 상상력을 수학에 접목하는 것은 인간을 보다

인간답게 만들고 더불어 살아가면서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는데 관심을 가지도록 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

이 가장 흥미 없고 메마른 교과라고 생각하는 수학에 가

장 감성적인 인문학적 상상력을 접목하는 것은 수학 자

체의 의미 있는 학습은 물론 인간을 보다 인간적이 되게

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게 하는 접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를 현장에 접목하는 것은 개인적인

지식을 강조했던 Polayi와 Prosch(1975)가 엔진의 시끄러

움을 참고 견뎌야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다고 말했던 것

처럼, 초창기에는 현장 적용에 있어서 많은 도전과 어려

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비판을 적극 수용하면서

수학교육 선도자로서의 관용과 인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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